
심신 문제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묻는 오래된 철학적 

문제이다. 정신 상태와 물질 상태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원론이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졌으나, 신경 과학이 반달한 현내 

에는 그 둘은 동일하다는 동일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정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물질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인간과 정신 상대는 감지만 물질 상태는 다른 로 

봇이 등장한다면 동일론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총력을 내보낸다는 

기능저 · 인과저 역한로써 정신을 정의하는 기능론이 각광을 받게 

되였다. 기능론에서는 정신이 물질에 의해 구현되므로 그 둘이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원론과 다르면서도, 

정신의 인과저 여할이 뇌의 신겅 세포에서든 로봇의 실리곤 칩에 

서든 어떤 물질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동일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신 상태에는 물질 상태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 

하는 이원론에서는 ‘나
’

가 어떤 주관저인 경험을 할 때 다른 사람 

에게 그 경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경험하는 그 느낌 

에 주목한다. 잘 익은 토마토를 봤을 때의 빨간색의 느낌, 시디신 

자두릅 먹었을 때의 신 느낍, 꼬집힐 때의 아픈 느낌이 그런 예 

이다. 이런 질저이고 주관저인 감각 경험, 곧 현상적인 감각 경험을 

철학자들은 ‘감각장이타고 부른다. 이 감각질이 뒤집혔다고 가정 

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 기능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나에게 

빨강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초록으로 보이고 나에게 

초록으로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빨강으로 보인다는 사고 실험이 

그것이다. 다만 각자에게 느껴지는 감각질이 뒤집혀 였을 뿐이고 

경험을 할 때 검으로 드러난 행동과 하는 만은 똑같다. 예컨대 

그 사람은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똑같이 초록 불일 때 건너고 

빨간 불일 때는 멈추다, 초록 불을 보고 똑같이 "초목 불이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각질이 뒤집히 있는지 전히 모른다. 

감각질은 순전히 사적이며 다른 사람의 감각질과 같은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와 어떤 사람의 

정신 상태는 현상적으로 다르지만 기능저으로는 같으므로, 현상저 

감각 경험은 배제하고 기능적 · 인과저 역할만으로 정신 상태를 

설명하는 기능론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논박이 가능하다.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에 의한 기능론 논박이 성공하려면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색 정험이 현상적으 

로는 다르지만 기능저으로 다르지 않다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두 경험이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두 사람의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색들이 가지는 관계들의 구조는 

동일한 패턴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빨간색 경험 

과 노란색 경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특성들이 다른 사람의 

빵간색 경험(사실은 초록색 경험)과 노란색 경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특성들과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 두 사람이 현상적으 

로 다른 경험을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동일하기에 감각질이 뒤집 

혔다는 것이 담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색을 경험한다는 것은 색 

외칙인 속성둘 에컨대 따뜻함과 생동감 따위와도 복잡하게 관련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색 경험 공간이 비대칭저이게 된다. 

©빨강-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현 사람은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 

토가 빨간색으로 보일 것인데, 이 경우 그가 초록이 가지는 생동감 

대신 빨강이 가지는 따뜻함을 지각할 것이기 때문에 감각질이 뒤집 

히지 않은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이다. 

뒤집힌 감각전 사고 실험은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저이어야 성공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안고 였어서 尸日디을 받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이 사고 실험에 의한 기능론 논박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工 동일론에서는 물질 상태가 같으면 정신 상태도 같다는 것을 설명 

할수없다. 

2 이원론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각 

질이 어떠한지 확인한다. 

@ 기능론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물질 상대는 달라도 정신 상태는 

같을 수 있음을 신명할 수 있다. 

l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기능론으로는 정신의 인과저 측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다.

,� 이원론과 기능론은 정신 상태를 갖는 존재의 물질 상대를 인정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치한다. 

20. 円피의 내용으로 가장 저절한 것은?

工 색 경험 공간은 대칭적이어서, 감각진이 뒤집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현상적으로 동등하고 기능적으로 다를 경우는 방생 

할수없다. 

2 색 경험 공간은 비대칭저이어서, 감각질이 뒤집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현상적으로 다르고 기능적으로 동등할 경우는 발생 

할수없다. 

@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은 입력이 같으면 총력도 같으므로, 

그의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담지할 수 없다. 

印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은 입력이 같아도 출력이 다르므로, 그의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사실은 탐지할 수 없다. 

,� 정신 상태의 현상적 감각 경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능적 

역할만으로 정신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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